기후변화와 빈곤문제도 해결 못하는 ‘부자들의 말잔치’ G20

이명박 정부가 11월에 열리는 G20의 주요 의제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 국제공조를 통한 금융규제 개혁과 국제금융기구 개편, 둘, ‘코리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개발이슈와 금융글로벌 안전망이다. 하지만 이 의제들은 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닐 뿐 더러, 실현 가능성이 없다. 

말만 무성한 국제공조- 금융구제개혁의 실패, IMF 악몽의 재현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G20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세계가 제2의 대공황에 빠지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G20은 국제 공조에 거듭 실패해왔다. G20은 2008년 11월에 보호주의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개 회원국 중 17개국 정부가 최소47개에 이르는 무역 규제 조처를 도입했다. 또 조세피난처 규제는 논쟁 끝에 합의하지 못했고, 은행세 도입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 위기가 심화할수록 각국 정부는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 자신이 살아 남으려 하기 때문에, 국제공조는 말만 무성할 뿐,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G20은 다시 한 번 IMF를 구제금융 채권자로 만들었다. 최근 IMF는 97년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긴축정책을 강조하면서 구제금융을 지원한 나라들에 교육·의료 등 사회정책예산 축소를 요구했다. 헝가리에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해마다 7퍼센트씩 삭감하라는 긴축 조처 조건을 제시했고, 마이너스 12퍼센트의 성장률이 전망되는 라트비아에는 재정 지출 추가 축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IMF는 그리스가 긴축정책을 도입하면 앞으로 2년간 성장률이 7퍼센트나 줄어들 거라고 말했다. 긴축정책이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긴축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제 2의 IMF가 될 금융글로벌 안전망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쉽게 말하면, ‘급전’이 필요한 국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IMF가 유동성 위험이 있어 보이는 국가들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돈을 빌려주고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돈을 빌려주고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 그 둘 중에 나은 것은 없다. 이건 아시아판 IMF를 만드는 데서 한국이 중심 구실을 하겠다는 야심이 표현된 것일 뿐이다. 
개발도상국들의 악몽이 될 ‘코리아 이니셔티브’
이명박이 주장하는 개발이슈는 바로 빈곤국 지원이다. 그러나 G20의 빈곤 해결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유화’다. 그러나 아프리카 빈곤국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을 위한 ‘자유화’가 아니라 마을 곳곳에 안정적인 식수 제공을 위한 우물과 예방접종 주사 그리고 식량 무상 지원이다. 현재 원조는 빈곤국들의 필요에 맞춰져 있다기보다 선진국의 필요에 맞춰져 있다. 원조를 주는 나라의 상품만을 사용하고 차관도 포함되는 공공개발원조(ODA)의 구조 때문에 “실제로 원조국들은 원조의 평균 7퍼센트만을 인간발전의 가장 시급한 부분에 할애하고 있다.”(<유엔개발계획보고서>)

그나마 원조는 계속 줄고 있고 한국의 ODA 지출 수준은 OECD 국가 내에서 꼴찌다.
기후변화의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는 G20
앞서 말한 의제들이 실패작인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제3차 G20 정상회의 합의는 포함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강제 규정도 없고, 청정에너지 기술의 유포나 이전도 순전히 “자발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못박았다. G20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이 넘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G20은 경기부양 예산의 80.5퍼센트(4대강 예산)를 녹색 부문에 배정했다며 한국을 녹색국가로 칭송했다. G20의 기후변화 해결? 그것만큼 믿지 못할 얘기가 없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G20의 의제들을 살펴보면 G20정상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진다. G20정상회의는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할 수도, 금융구조를 개편할 수도,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도 없다. G20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제위기 책임을 떠넘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부자들을 위한 말잔치’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살림이 나아지길 원하고 심각한 기후변화와 세계적 빈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심화시킬 G20에 항의해야 한다. 

